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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은 우수한 환경친화성과 재생연료의 장점 때문에 국내외에서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디젤은 경유와 물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차량

연료로 사용시 일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들은 바이오디

젤의 연료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품질 기준 중 중요 물성은 저온

유동성과 산화안정성이며 저온유동성은 겨울철 시동성, 산화안정성은 연료의 저장 안정성을 나

타내는 척도이다. 바이오디젤의 주 생산 원료인 식물성 기름의 주 성분은 5가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며 식물성 기름에 따라 그 구성비가 다르다. 그 결과 각 식물성 기름으로부터 생

산된 바이오디젤은 다른 지방산 조성과 저온유동성 및 산화안정성을 갖는다. 국내에서 주로 생

산되는 대두 바이오디젤의 경우 주 성분이 불포화지방산인 리놀레익산과 포화지방산인 팔미틱

산으로 저온유동성과 산화안정성이 모두 유채 바이오디젤에 비해 열악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는 물성 향상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성

이 다른 3종의 바이오디젤 블렌딩을 통해 바이오디젤의 연료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 바이오디젤의 혼합 비에 따른 저온유동성과 산화안정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바이오디젤 조성으로부터 연료 물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식을 제안하였다.  




